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報道資料
최근 경영환경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

弘報室 : (02)
6050-3602~5

  이 자료는 08/30(月)자 夕刊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 - 통신, 인터넷 등은 08/30(月) 06:00부터

 문의: 경제정책팀 김현수 팀장(02-6050-3442, 010-3751-8953), 권희현 연구원(02-6050-3446)

기업경영 3大 부담 ... 원자재가 상승, 코로나 재확산, 금리인상 

- 商議, ‘경영환경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’ ... ‘원자재가 상승·코로나 재확산·금리인상’이 가장 큰 부담

- 최근 금리인상으로 금융비용 부담 커져 ... 기업 67% “금리인상은 내년 이후가 바람직”

- 기업 4곳 중 3곳 “코로나 위기 여전하다”(78%)  vs. “코로나 위기 넘겼다”(19%)

- 대선시즌, 정치권에 바라는 점 : ‘경제현안 집중’(76%), ‘저성장 극복 해법’(70%), ‘경제부담공약 자제’(62%)

다수 기업들이 여전히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재가격 

상승, 코로나 재확산, 금리인상이 기업경영에 가장 큰 부담인 것으로 조사됐다.

대한상공회의소(회장 최태원)가 국내기업 310개사(대기업 104개, 중소기업 206개)를 대상

으로 조사한 결과, 기업들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‘원자재가격 상승’(81.6%)

과 ‘코로나 재확산(80.6%)’, ‘금리인상(67.7%)’을 가장 큰 부담요인으로 꼽았다. 또한 ‘기

후변화 등 환경이슈 대응’(47.4%)과 ‘美·中간 무역갈등’(46.8%)이 그 뒤를 이었다.

<그림1> 부담요인별 기업경영 영향 정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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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로 치솟는 원자재가격을 제품가격에 온전히 반영할 수 없는 기업들은 경영상 어

려움에 직면해 있었다. 화학업계의 A사는 “건설경기가 회복되어 매출이 증가했어도 물

류비 상승에 원자재가격 상승까지 겹쳤다”며 “순이익은 오히려 10~20% 감소한 상황”

이라 토로했다.

부품업계의 B사 역시 “알루미늄 가격이 전년대비 35%나 급등했지만 납품 계약상 원

가 상승분을 제품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”라면서 “일만 늘고 남는 것은 없는 

상황”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.

기업 67% “코로나 불황 계속되는 상황 ... 금리인상은 내년 이후가 바람직”

지난 26일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질 전망이

다. 한은 금리인상 전에 시행된 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66.5%는 ‘코로나 재확산이 

심상찮은 만큼 금리인상은 내년 이후가 바람직하다’고 밝혔다. 가계부채와 자산시장 과

열 등으로 연내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기업들은 ‘위기상황 감안해 연내 한차

례 소폭 인상’(22.3%), ‘연내 두차례 소폭 인상’(5.5%) 등 27.8%였다. <기타 5.7%>

상의는 “국내기업들의 부채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추가적인 금리인상은 최대한 자제

해야 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 한국은행의 ‘금융안정보고서’에 따르면 총이자비용이 영업

이익보다 커 이자지급능력이 취약한 기업(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) 비중이 2019년 35.1%

에서 2020년 39.7%로 늘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절반 수준인 50.9%(대기업 28.8%)

에 이르고 있었다. 실제 지난 7월 한달간의 기업대출은 11조3천억원 규모로 7월 기준

으로는 역대 최대치이며, 6월(5조1천억원)에 비해서는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었다.

기업 4곳 중 3곳 “코로나 위기 여전하다”(78%) vs. “코로나 위기 넘겼다”(19%)

상반기 경제지표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‘코로나 위기를 극복했다’고 답한 기업

은 18.7%에 그쳤으며 ‘코로나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다’고 응답한 기업이 77.5%로 다수

를 차지했다. 다만 이 중에도 ‘현재 영업상황이 좋지 않지만 점차 호전될 것’이라고 응

답한 기업이 57.8%를 차지해 코로나 극복에 대한 기대는 높은 편이었다. ‘코로나 진정 

후에도 영업상황이 호전되기 힘들 것’으로 답한 기업은 19.7%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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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표1> 코로나 상황에 대한 인식

코로나 위기 여전하다 코로나 위기 극복 기타

영업상황 좋지 않지만 점차 호전될 것 (57.8%)
77.5% 18.7% 3.8%

코로나 진정돼도 영업 좋지 않을 것 (19.7%)

대선시즌, 정치권에 바라는 점 : ‘경제현안 집중’(76%), ‘저성장 극복 해법’(70%), ‘경제부담공약 자제’(62%)

하반기에 본격화될 대선정국과 관련해 기업들은 경제현안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기를 

바라고 있었다. ‘대선시즌, 정치권에 바라는 점’을 묻는 질문에 75.8%의 기업이 ‘코로나 

위기와 경제현안 해결에 집중해 줄 것’을 주문했다. ‘저성장함정 극복 및 지속발전의 비

전과 해법 제시’를 주문하는 응답이 69.4%, ‘경제와 기업에 부담을 주는 공약의 자제’를 

주문하는 응답이 62.3%로 그 뒤를 이었다.

<표2> 대선시즌, 정치권에 바라는 점

구분 반드시 필요 필요 보통 필요 없음 모름

코로나 위기와 경제현안 해결에 집중
27.7% 48.1%

19.0% 2.9% 2.3%
75.8%

저성장함정 극복 및 지속발전 비전·해법 제시
22.9% 46.5%

25.2% 2.9% 2.5%
69.4%

경제, 기업에 부담 공약 자제
21.3% 41.0%

31.6% 4.2% 1.9%
62.3%

또 대선후보들이 가져야할 양극화 문제 해결의 방향에 대해서는 ‘대기업과 고소득계

층이 자발적으로 중소기업과 저소득계층을 도울 수 있는 정책과 해법을 제시해야 한

다’(47.1%)는 윈-윈 해법 주문이 가장 많았고, ‘중소기업과 저소득계층의 경제력 확대에 

정책역량 집중해야 한다’는 의견도 46.5%에 달했다. ‘대기업과 고소득계층의 경제력 확

대 자체를 억제’라고 응답한 기업 3.9%였다. <기타 2.5%>

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“경영환경에 대한 기업인식은 경제심리에 반영되어 

향후 경기흐름에 영향을 준다”며 “지난 3분기 기업 BSI가 103으로 7년만에 100을 넘긴

만큼 코로나 재확산 상태에서도 회복 흐름이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되도록 정부·정치권

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”고 말했다 .

< 조사 개요 >

• 조사기간 : 08/17(화)~08/24(화)

• 조사대상 : 310개사(대기업 104개사, 중소기업 206개사)


